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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이오대학 대학원 법무연구과의 야마모토 하지메 교수의 세미나가 4월 24일 국제대학원 GL룸

에서 열렸다. 본 세미나는 ‘일본의 안전보장을 둘러싼 헌법학과 국제법학의 대화’이라는 주제의 

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.  

야마모토 교수는 일본의 헌법과 안전보장은 일본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, 중국, 북한과 러

시아와도 관계가 깊다고 설명하면서 강연을 시작하였다. 우선 일본의 새 헌법은 일본의 패전 후 

미군에게 점령당하던 시기에 새로 제작되었다. 하지만 제작되었을 시기에 일본이 아닌 더글라스 

막가사가 항목을 만들어 미군에게 새로 제작하라고 지시했는데,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

것은 군대를 없애는 것이었다. 새 헌법의 제작 당시 미군은 일본이 천황제와 군대를 보유하고 있

었기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고,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

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 당시 미군의 의견이었다고 야마모토 교수는 설명하였다.  

결국 일본의 새 헌법은 평화주의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다시 태어났지만, 여기서 논란이 되는 

것은 군대를 없애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다. 일본의 헌법

과 자위대에 관한 이야기는 정치계와 학술계에서도 오랫동안 언급되어 왔을 정도로 논란의 중심

이 되어왔다. 일본 헌법 제9조에서는 ‘우리 나라(일본)를 자기 방어하는 전제에 필요 최소한도의 

실력을 이용한다’라고 기재되어있다. 하지만, 일본 정부는 ‘헌법에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는 위

협을 당할 시 자기 방어를 할 자격이 있다’ 라고 주장해왔다. 이렇듯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

일본 헌법 제9조에 실린 자위대의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차이가 오늘날까지 

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야마모투 교수는 설명하였다.  

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자위대의 국제협력, 평화협력 등이 있

다. 예를 들어, 이라크에 군사파병을 보낼 경우, 자위대 특성상 전쟁 지역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

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파병을 가는 것을 가능하다고 한다. 하지만 9.11 테러 당시 미국

으로 파병을 보내는 것에는 일본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고 한다. 이렇

듯 자위대의 활동은 일본의 헌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 정부가 가능하다고 해도 

헌법 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나라의 반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. 또한, 일본의 자위

대는 본국을 지키기 위함으로 있는데 파병을 본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 어긋나

는 일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아베 총리가 개정을 하려는 움

직임이 있는데 아베는 완전한 개정이 아닌 헌법의 해석을 개정하자고 주장한다고 한다. 

야마모토 교수는 이러한 일본의 자위대 활동으로 인한 여러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은 

‘자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민을 도와줄 때 그 가치가 있는가’에 대해 고찰해보고 활동할 필요

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연을 마쳤다. 



질의응답 

질문: 헌법개정에 대해 고바야시설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. 그리고 이것에 관한 야마모투 교

수의 의견을 듣고 싶다. 

답변: 고바야시는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찬성 그러나 96조 개정에 대해서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

다. 그 이유는 96조가 개정되는 것은 법률이 바뀌는 것이랑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이다. 고바야시 

설과 비슷한 의견으로는 96조는 헌법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바꾸기 어렵다. 96조

를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지만, 불가능이라고까지는 생각은 하

지 않는다. 그 이유는 프랑스 헌법에 의하면 프랑스 헌법학자들은 헌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

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. 결국 프랑스에서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냐에 중요한 기준이 된

다.  

 


